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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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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 학생들은 낯선 학교 공간에서 새로

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학습 상황에서도 학업량이 

많아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는 등의 변화를 경험한다. 학교

급 전환 초기에 학교생활 부적응은 이후 학교생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

하는 각 시기에 학생들의 학교적응 유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유형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학교적응 유형이 

변화할 때 가정이나 학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인 수업태도, 수업흥미, 학습전략, 교우

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학

교 6학년 시기에는 3개 집단(상, 중, 하), 중학교 1학년 시기 

이후에는 여기에 불균형 집단이 추가되어 4개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똑같은 학교적응 유형이 그대로 유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정과 학교의 영향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더 많이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전

환되는 시기에 학생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정

에서는 부모의 적절한 지원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학교는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진로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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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에 기초하여 학교적응의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집단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 3, 4, 6, 7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중, 중-고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주요한 발달적 특성인 수업태도, 수업흥미, 학습전략,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

성숙을 중심으로 학교적응을 유형화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6 시점에는 학교적응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중1 시점에 

는 3개 집단 외에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이 추가로 도출되었다. 중3과 고1 시점에는 중1과 동일하게 4개 집단이 확인되었다. 학교

적응 유형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집단이 유지되는 비율은 초-중 전환 시점보다 중-고 전환 시점이 더 높았다. 

반면, 집단이 이동하는 경우 초-중 전환기에는 적응 수준이 하락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비율보다 높았고, 중-고 전환기에는 적응 

수준이 상승하는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 전환기와 중-고 전환기에 이전 시점의 특성에 따라 이후 

시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두 전환 시점 중 초-중 전환기에 중-고 전환기 보다 가정 및 학교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급 전환기의 학교적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 잠재전이분석,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

- 184 -

Ⅰ. 서  론

‘전환(transition)’은 개인이 기존에 속해 있던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 변화의 과정

을 의미하며(Fabian, 2007), 인간은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들에게 전환은 학교급의 전환과 동의어로 사용된다(Kagan, 2010). 학교급 전환기에 학생들

은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 어려워진 과제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요구받게 되며, 교사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운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박상현, 2019; Longobardi, Prino, Marengo & Settanni, 2016). 

학교급 전환 초기 학교 부적응과 성취 하락은 이후 학교생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적응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태은, 박선화, 노원경, 박용효, 2015; 박용한, 이신동, 

2017). 반면, 전환 단계에서의 성공 경험은 이후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과 미래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17). 더불어 개인

의 삶의 만족과 긍정적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성희, 박소영, 2015). 

이와 같은 학교급 전환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학생 및 

환경의 특성 파악과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예비 초,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환기 학부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환기를 모두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단순한 변화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급 전환기 시점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적응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대부분의 연구가 초등학교에

서 중학교 전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시 교육과정

이나 교육환경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1과 중1 시점에 비하여 고1 

시기 학업중단율이 3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한국교육개발원, 2020), 해당 시기 학생들

의 학교적응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전 연구들에서는 전환기 학교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주로 학교급 전환 이후 한 시점의 횡단

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교육적 맥락에서 전환은 특정한 시점의 현상

이 아닌 이전 시점의 관련 경험을 통한 긍정적 영향이 이후의 학습과 경험으로 연계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정 외, 2020). 따라서 상급 학교로의 이동 전, 후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환은 다차원적

이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나타나는 반응 역시 다양하다(김현정 외, 2020). 이는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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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발달적 특성은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학생들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가정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기존의 변수 중심(variable-centered)의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다른 여러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사람 중심(person- 

centered)의 분석적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되는 두 번의 전환기

에 학생들의 학교적응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시점에서의 발달

적 특성에 기초하여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집단의 종단적 안정성 

또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시점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급 전환기 연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급 전환기의 발달 특성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에 학생들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대인관계를 

맺는 교사와 또래 집단의 특성이 바뀌고, 학습 수준 변화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김태은, 노원경, 안태연, 고정화, 2014; Ryan, Shim & Makara, 2013; 

Mullins & Irvin, 2000). 각 학교급에서 1학년 시기에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를 

볼 때(한국교육개발원, 2020),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에게는 시기적인 변화 자체가 스트레스

일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의 성공적 전환 지원을 위해 해당 시기 학생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변화와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는 담임 중심의 관계에서 교과 중심제로 학습 환경이 

크게 변화된다(유순화, 2008; 전상준, 신봉호, 2009).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학생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중학교에서는 학생 간 경쟁이 강조되고 통제와 관리 

중심의 수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 태도에 차이가 나타난다(Galton, 

2009). 교사의 수업 방식이나 교사가 지향하는 목표 지향성은 초-중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 

동기 감소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Charlotte et al., 2007; Galton, 2009). 

반면, 중-고 전환기에는 학습 환경의 변화가 초-중 전환기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중-고 

전환기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공통 교육과정 체제를 이수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

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교과 이수가 가능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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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평가제에서 등급제로 평가의 유형도 변화한다. 변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과목 선택 등에서 

학생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이나 부담감은 전환 시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낮추고(이규영, 2013; 한상훈, 2006), 학습에 대한 흥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에 대한 흥미의 학교급별 변화를 다룬 연구에서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흥미가 낮은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윤미선, 김성일, 2003), 종단연구를 통해서도 교과에 

대한 흥미는 중-고등학교의 학령기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Jacobs et al., 2002). 

이렇듯 초-중, 중-고 학교급 전환기 청소년은 새로운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의 변화 등으로 

학습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동시에 전환기 청소년들은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이나 

자아정체성 탐색과 같이 다방면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박상현, 2019; Longobardi 

et al., 2016). 따라서 전환기 청소년들의 적응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학습

에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와 같은 발달적 특성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학생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며 발달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아동기에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주로 영향을 받는 데 비하여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아지며(황창순, 2006; Furman & Buhrmeste, 1992), 자립의 욕구를 느끼고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동시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전환기에 학생들은 학교급

의 이동으로 인해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교우관계에서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안정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환기 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유순화, 2008; 전상준, 신봉호, 2009).

또한, 후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학과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이다.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고등학교 유형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정현희, 2009). 

특히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로 인해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및 학습 체제에 많은 변화

가 예상되는데, 중학교 체제와 다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한 학생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청소년들은 개인의 발달적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교육체제의 변화에 맞춘 학교적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이라는 교육 제반 

여건에 대처하는 소극적인 차원의 순응이 아니라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의 성장

과 발달의 측면에서 학교적응을 개념화하고, 개인의 발달적 특성을 지표로 학교적응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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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 전환기의 학생 특성 유형화 연구

선행연구들에서는 학교급 전환기 학생의 다양한 발달 특성에 대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바탕으로 잠재프로파

일 분석을 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는 적응형, 부적응형, 학교 친화형의 3개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는 부적응형, 저적응 규칙준수형, 적응형, 교사관계 중심형, 

학교 친화형의 5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박상현, 2019). Wang 외(2021)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 자기통제, 우울,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경험, 부모-

자녀 갈등을 지표 변수로 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우수 적응, 중간 적응, 정서행동 

부적응, 대인관계 부적응 집단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우수 적응 집단과 중간 

적응 집단, 정서 행동 부적응 집단은 유지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대인관계 부적응 집단은 

약 42%가 중간 적응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환기 학생들의 동기에 초점을 맞춰 유형화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장희선(2020)은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를 무동기형, 타율동기형, 평균동기형, 자율동기형

으로 분류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시점의 유형은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유지되거나 한 수준 

높은 단계로 전이되고 있음을 밝혔다. 중-고등학교 전환기 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프로파일

과 전이 양상 및 영향요인을 검증한 연구(김수연, 장재홍, 2021)에서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

학교 1학년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은 동일하며 전이 양상 역시 변화집단보다 고정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전환기 학생들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은 학교급에 

따라 유사하며, 전이 양상이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환기를 중심으로 대인관계 프로파일의 변화 양상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학교급 변화

에 따라 잠재집단 유형이 다르게 도출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20; 

염혜선, 임성애, 이은주, 2019). 염혜선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 또래, 부모관계의 프로

파일 유형이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는 고관계, 평균관계, 저관계, 저교사관계형으로, 중학교 

1학년 시점에는 고관계, 평균관계, 저관계, 저또래관계형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형의 전이 

양상은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로 이동하며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나 긍정 및 부정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교사-학생 

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세 시점 모두 하위, 중간, 상위집단의 3개 집단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김민성 외, 2020). 학교급 전환 시기에는 하위집단이 중간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간 또는 상위집단은 동일 집단에 머무는 경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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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고등학교로의 진학에 따른 진로정체감 유형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는 성취, 유예, 혼미의 3개 집단으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는 성취집단이 안정집단

과 유동집단으로 세분화되어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봉초운, 정윤화, 남예지, 홍세희, 

2018). 전반적으로 중학교 시기의 진로정체감은 고등학교에서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로의 전이에는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행된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의 특성을 유형화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교급 전환

기 시기의 학생 특성은 학교급별로 상이하게 분류되며, 학교급 간 전이 양상도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대인관계, 동기, 진로정체감 등 학생과 관련된 

하나의 특정 개념만을 지표로 선정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전환기 적응적 특성 중 일부만을 고려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급 전환 시점 적응 유형의 지표로서 학습 태도,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등 다양한 발달적 특성의 변수들을 지표로 활용하여 유형화

하고자 한다. 

3. 학교급 전환기 학생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학교급이 전환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적 요인들은 학생의 적응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일차적인 사회적 유대 관계인 가정 내 부모의 요인과 

학생들의 중요한 사회적 환경인 학교 내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업 태도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요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습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초등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지속성 등의 내재

동기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ottfried, Fleming & Gottfried, 1994). 부모의 학업적 

지원과 함께 자율성 지지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은식, 김충회, 2003; 송희원, 최성열, 2012). 또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학교급 

전환기 자녀의 대인관계 역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윤지, 김정섭, 2020). 구체적

으로는 애정이 높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비일관성과 과잉통제가 낮은 긍정적 양육 태도

를 보일수록, 하위역량 집단보다는 상위역량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부모가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자녀의 전환기 적응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타인으로, 교사와의 친밀도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습활동을 즐겁게 인식하고, 안녕감도 높게 인식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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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2009). 교사의 지지는 부모의 지지나 또래 지지보다 학교적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허재경, 김유숙, 2005)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는 학생의 학습활

동 및 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전환기 학생들의 변화된 학교 환경지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 전후 학교적응 관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교사 지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낮아짐으로써 중학교 진학 이후 학교행복감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엄선영, 이강이, 2012). 

더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지원과 진로 지원 또한 전반적인 적응 수준과 진로성숙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 학습증진을 위한 교사

의 활동은 입학 초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가정, 학교 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훈, 조동현, 2011).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교육은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인 관련성 또는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명희와 신현숙(2007)의 연구에서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

교 고학년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향상시켰다. 초-중 

전환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상담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생

활 적응 또는 진로성숙도와 행복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진경, 2017; 

천성문, 201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 전반에 대한 지원은 초-

중, 중-고 전환기에 모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와 진학의 중요성이 

보다 심화되는 중-고 전환기에는 초-중 전환기보다 학교의 진로 지원의 역할이 학교적응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중-고 전환기 적응에서 학교의 진로 지원

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초-중 전환기 진로 지원의 긍정적 역할이 중-고 

전환기 적응에도 유사하게 작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다양한 지원과 의사소통, 학교 차원의 지원과 

교사에 대한 신뢰감 등은 전환기 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이질적 특성을 갖는 전환기 학생들의 종단적 

변화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학교급별 전환기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학생 특성

을 기초로 학교적응을 유형화하고, 전이 양상을 파악하며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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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수업태도와 수업흥미, 학습전략,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등 발달 특성을 고려

하여 선정하였고, 이는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학생 개인 수준의 변수이다. 전이의 영향요인

은 부모의 학업 및 정서지원과 의사소통, 학교의 전반적인 교사-학생 관계, 학업 및 진로지원 

등 학생이 부모와 학교에 대해 지각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환기 이후 시점 

변수를 활용하였다. 중-고 전환기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계열(일반계고/특성화고)을 통제변수

로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중 초6과 중1, 중3과 고1에 해당하는 

3, 4, 6,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최초 표본은 5,059명이나 장기

간 조사에 의한 표본 이탈자 및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초-중 전환기 분석에는 3,629명(남 51.4%, 여 48.6%), 중-고 전환기 

분석에는 3,227명(남 50.9%, 여 49.1%)이 포함되었다. 고등학교 계열로 살펴보면, 일반계고 

2,724명(84.4%), 특성화고 503명(1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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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의 학생 설문으로 측정된 자료 중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해 연구진의 내용 검토를 통해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구체적 문항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문항들의 평균을 생성하여 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의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모든 변수에서 양호했다. 

변수 문항 신뢰도

수업태도*

1. 나는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에 집중한다.

2. 나는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나는 (국어/영어/수학)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4. 나는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한다.

5. 나는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

.847∼

.914

수업흥미* 1. 나는 (국어/영어/수학)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진다. -

학습전략

1. 나는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본다.

2. 나는 중요한 내용들은 요점 정리를 하거나 표나 마인드맵 등으로 정리하여 공부한다.

3. 나는 수업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819∼

.851

친구관계

1. 나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2. 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3. 나는 친구들과 서로 싸우더라도 금방 화해한다.

4.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준다.

.760∼

.847

자아존중감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934∼

.945

진로성숙

1.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2. 나는 내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3.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전공 혹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 

4. 나는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5. 나는 나의 진로(전공 혹은 직업)를 스스로 결정한다.

6. 나는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7. 나는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8. 나는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911∼

.935

표 1

분석에 포함된 지표 변수 문항 및 신뢰도

주1. *수업태도(15문항)와 수업흥미(3문항)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별로 측정되었음.

주2.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문항임.

주3.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로, 초6, 중1, 중3, 고1 값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수업태도의 경우 학년별 과목별로 

산출하였고, 수업흥미는 과목별 1개 문항이므로 신뢰도 계수를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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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신뢰도

부모 학업지원
1. 부모님께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2. 부모님께서는 내가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다.
.696∼.729

부모 정서지원

1. 부모님께서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2.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께서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892∼.913

부모 의사소통

1. 부모님께서는 나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2. 부모님께서는 나와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3. 부모님께서는 나와 학교성적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819∼.853

교사-학생 관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분위기에 대한 질문)

1.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기대가 낮다. (역)

2.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역)

3.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역)

.762∼.783

학교 학업지원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827∼.846

학교 진로지원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개별상담과 진로지도를 잘하고 있다.
.796∼.824

표 2

분석에 포함된 전이의 영향요인 문항 및 신뢰도

주1. 모두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문항임.

주2. (역) 교사-학생 관계는 모두 역채점하여 활용함. 

주3.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로, 중1과 고1 값의 범위를 제시함.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초-중 전환기와 중-고 전환기 두 시점에 대해 각각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Nylund-Gibson, Grimm, Quirk & Furlong, 2014). 3단계 

접근법은 잠재집단 분류 시 지표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잠재

전이분석에서는 이후 시점의 잠재집단 분류에 이전 시점의 잠재집단이 영향을 주는 것을 통제

해야 하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집단 분류와 외부변수와의 관련성 

검증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지표변수로만 잠재집단을 분류한다. 둘째, 각 개인

이 어떤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추정하여 확률이 가장 높은 잠재집단에 개인을 

할당한다. 셋째, 분류 오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 잠재집단 분류와 외부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한다(Vermunt, 2010). 잠재전이분석에서는 전이 관계와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

인을 검증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할 때 다양한 통계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Nylund-Gibs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늘려가며 정보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의 질, 잠재집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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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비율의 네 가지 통계적 기준을 살펴보았다. 첫째, 정보지수 AIC(Akaike, 1974), BIC 

(Schwarz, 1978), SABIC(Sclove, 1987)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해석한다. 둘째, 

모형 비교 검증인 조정된 차이검정(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Lo, Mendell & Rubin, 2001)과 모수적 부츠트랩 우도비 검정(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McLachlan & Peel, 2000)은 K개 모형과 

K-1개 모형을 비교한 결과, p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K-1개 모형이 K개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셋째, 분류의 질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Entropy(Ramaswamy, DeSarbo, 

Reibstein & Robinson, 1993)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라고 해석한다. Entropy는 

합의된 기준점(cutoff score)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8이면 적절하며(Muthén, 2004), .6보다 

작으면 연구 결과를 출판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Weller, Bowen & Faubert, 2020)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넷째, 잠재집단별 소속 비율은 5%를 기준으로 하여, 5% 미만인 잠재집단이 

존재하면 잠재집단으로 대표하기 어려우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Andruff et al., 2009). 

네 가지 통계적 기준과 함께 이론적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한다. 

잠재전이분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형성된 잠재집단의 전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집단 

잠재계층분석(multiple-group LCA)에서 ‘집단별’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을 검증하는 것과 같이 ‘시점별’ 측정 동일성 검증이 요구된다. 잠재전이분석에서의 시점별 

측정 동일성은 종단적 측정 동일성(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이라고 한다

(Telley, 2021). 먼저, 시점별로 분류된 잠재집단의 수가 동일하면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태 동일성이 성립된 이후에는 각 잠재집단 내 

문항 반응 모수가 시점별로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점별 각 잠재프로파일 내 지표변수의 평균이 동일한지 검증하였

다. 즉, 두 시점 간 잠재집단별 지표변수의 평균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카이제곱 차이 검정(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을 통해 비교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다. 한편, 형태 동일성이 성립한 경우에 구조 동일성 검증과 함께, 

시점별 각 잠재집단의 비율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분포 동일성(distributional invariance) 

(Morin, Meyer, Creusier & Biétry, 2016)을 검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포 동일성은 

잠재전이분석의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Telley, 2021), 본 연구의 

경우 전환기 이전과 이후 잠재집단별 비율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분포 동일성은 검증하

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형에서 전이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은 조건부로 제시되는 

다항 로짓 계수(multinomial logit coefficient)로 확인한다. 

분석은 Mplus 8.6(Muthén & Muthén, 1998-2017)을 활용하였고, 결측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Arbuckle, 1996)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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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적응 유형화

초-중, 중-고 전환기 학생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분석 결과

(표 3 참고), 모든 시점에서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보지수가 낮아졌다. 모형 비교 

검증의 경우 BLRT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LMRLRT는 초6과 중1 시점에는 

잠재집단의 수가 각각 4개, 5개일 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중3 시점에는 모두 유의하였으

며, 고1 시점에는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일 때 유의하지 않아 초6, 중1, 고1 시점에는 잠재집단

의 수가 각각 3개, 4개, 4개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ntropy의 경우 모든 모형

에서 .7 이상으로 유사하였으며, 잠재집단별 소속 비율은 초6, 중1, 중3, 고1 시점에서 각각 

4개, 5개, 5개, 5개인 모형에 5% 미만인 집단이 존재하여 잠재집단의 수가 각각 3개, 4개, 

4개, 4개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른 LMRLRT와 잠재집단별 소속 비율

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고, 해석 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초6은 3개, 중1, 중3, 

고1은 각각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시점
잠재집단 

수

정보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의 질 잠재집단별 소속비율 (%)

AIC BIC SABIC LMRLRT BLRT Entropy 1 2 3 4 5

초6

2개 54348 54469 54409 ＜.001 ＜.001 0.80 45.0 55.0

3개 52543 52708 52626 ＜.001 ＜.001 0.78 20.4 48.5 31.1

4개 51908 52119 52014 0.071 ＜.001 0.78 29.8 3.6 24.7 41.8

5개 51276 51531 51404 ＜.001 ＜.001 0.80 3.9 23.9 41.6 6.3 24.3

중1

2개 50739 50856 50796 ＜.001 ＜.001 0.75 48.5 51.5

3개 49955 50116 50034 ＜.001 ＜.001 0.70 50.1 24.9 25.0

4개 49597 49802 49697 ＜.001 ＜.001 0.71 39.7 27.3 24.9 8.1

5개 49229 49477 49350 0.067 ＜.001 0.74 4.9 8.9 29.8 37.4 19.0

중3

2개 47427 47545 47484 ＜.001 ＜.001 0.75 56.4 43.6

3개 46259 46420 46338 ＜.001 ＜.001 0.74 55.5 21.3 23.2

4개 45869 46074 45969 ＜.001 ＜.001 0.76 49.6 23.7 21.5 5.2 　

5개 45420 45669 45542 0.001 ＜.001 0.76 3.8 30.6 6.5 41.2 18.0

고1

2개 41408 41524 41464 ＜.001 ＜.001 0.74 50.4 49.7

3개 40486 40645 40562 ＜.001 ＜.001 0.73 22.3 53.8 23.8

4개 40144 40345 40240 ＜.001 ＜.001 0.75 48.4 24.8 21.8 5.0 　

5개 39781 40025 39898 0.052 ＜.001 0.76 3.2 30.6 5.4 42.0 18.9

표 3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한 분석 결과

주. 모형비교 검증(LMRLRT, BLRT)은 p값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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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과 중1 시점은 잠재집단 수가 달라 형태 동일성이 충족되지 않았고, 중3과 고1 시점은 

잠재집단 수가 동일하여 형태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종단적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해 중3과 고1 시점의 지표변수 평균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과 제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정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제약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390, df =24, p＞.05). 따라서 중3과 고1 시점은 잠재집단에서 각 지표의 

평균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전환기 학생의 학교적응 유형은 그림 2와 표 4를 통해 형태와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초6 시점에는 3개의 잠재집단이 지표변수의 수준에 따라 도출되었고, 중1 시점에는 영역별로 

수준이 다른 형태의 집단이 하나 추가되었으며, 중3과 고1 시점에서도 중1과 유사한 형태의 

4개 집단이 유지되었다. 

그림 2. 전환기 학교적응 잠재집단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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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 내에서 지표변수들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균형적이었으나, 집단별로 전체적인 수준

은 상이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집단명은 지표변수들의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

적응 중 집단’, ‘학교적응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만, 수업태도와 수업흥미, 학습전략은 

낮지만,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은 높은 수준인 집단은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초6 시점의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적응 중 집단’, ‘학교적응 상 집단’ 비율은 

각각 20.3%, 48.1%, 31.6%였으며,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적응 중 집단’,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학교적응 상 집단’의 비율은 각각 중1 시점에서 24.9%, 38.8%, 8.9%, 27.4%, 중3 

시점에서 19.5%, 48.5%, 5.8%, 26.2%, 고1 시점에서 19.5%, 47.4%, 6.4%, 26.7%로 나타

났다. 6가지 지표변수 중 집단별 차이는 교우관계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
학생들의 특성 평균

수업태도 수업흥미 학습전략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초6

학교적응 하 집단 2.842 2.408 2.486 3.762 2.958 3.374

학교적응 중 집단 3.597 3.014 3.310 4.319 3.918 4.224

학교적응 상 집단 4.496 3.927 4.287 4.688 4.619 4.788

중1

학교적응 하 집단 2.931 2.597 2.615 4.003 2.896 3.222

학교적응 중 집단 3.862 3.213 3.437 4.492 3.773 3.960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2.740 2.520 2.750 4.539 4.344 4.590

학교적응 상 집단 4.607 3.807 4.228 4.828 4.659 4.824

중3, 

고1

학교적응 하 집단 2.915 2.647 2.574 3.864 2.948 3.231

학교적응 중 집단 3.796 3.185 3.353 4.344 3.768 3.858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2.955 2.708 2.445 4.607 4.501 4.568

학교적응 상 집단 4.547 4.003 4.156 4.762 4.627 4.654

표 4

잠재집단별 지표변수의 평균

주. 중3과 고1 시점은 지표의 평균에 동일화 제약을 한 후 추정하여 지표변수의 평균값이 동일하므로 한 번에 제시함. 

2.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의 전이확률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의 전이확률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초-중 전환기에는 42.5∼48.7%, 

중-고 전환기에는 36.6∼63.5%의 학생들이 집단 전이 없이 동일 집단을 유지하였다. 특히,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초-중 전환기보다 중-고 전환기에 집단이 

이동하지 않고 유지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두 전환 시점 모두 ‘학교적

응 중 집단’의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초-중 전환기의 경우에는 중1 시점에 ‘학교적응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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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초6 시점의 하, 중, 상 집단에서 각각 13.2%, 10.4%, 5.8%가 

새로운 집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시점

이후 시점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적응 
중 집단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학교적응 
상 집단

초6 → 중1

학교적응 하 집단 46.2 29.3 13.2 11.3

학교적응 중 집단 20.7 48.7 10.4 20.2

학교적응 상 집단 10.7 41.0  5.8 42.5

중3 → 고1

학교적응 하 집단 49.3 39.3  5.9  5.4

학교적응 중 집단 14.2 63.5  3.4 18.9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20.6 30.4 36.6 12.4

학교적응 상 집단  3.8 31.0  5.8 59.4

표 5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의 전이확률

(단위: %)

3.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 전이의 영향요인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결과는 

이전 시점의 학교적응 유형을 조건부로 하여 영향요인의 수준에 따라 이후 시점의 학교적응 

유형이 ‘학교적응 상 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초-중 전환 시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적응 하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부모의 학업지원이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 또는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에 속하기 

쉬웠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 또는 ‘학교적응 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적응 중 집단’인 경우에는 영향요인이 모두 유의하였다. 부모의 

학업지원이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다른 세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았고, 부모의 정서지원과 학교의 진로지원은 각각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 ‘학교적응 하 집단’ 또는 ‘학교적응 중 집단’에 속하기 쉬웠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교의 교사-학생 간 관계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거나 학교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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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각각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 또는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에 속하기 쉬웠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인 경우에는 학교의 진로지원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지원이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

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 또는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모의 정서지

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의 학업지원 수준은 각각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이나 ‘학교적응 중 집단’에 속하기 쉽고, 학교의 교사-학생 

간 관계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중 집단’ 또는 ‘학교

적응 불균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중-고 전환 시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적응 중 집단’에 속한 경우에

는 다른 집단으로 전이하는 데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진로지원이 

유의하였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거나, 학교 내 교사와 학생의 관계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는 ‘학교적응 하 집단’ 또는 ‘학교적응 

중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학교의 진로지원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 나머지 세 집단에 속하기 쉬웠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부모의 정서지원이 유일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지원 수준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에 속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학교의 학업지원 수준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적응 상 집단’보다 ‘학교적응 하 집단’에 속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초-중 전환기와 중-고 전환기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서로 다르며 이전 시점의 

특성에 따라 이후 시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초-중 전환

기의 경우 중-고 전환기에 비해 부모와 학교 차원의 지원 수준에 따라 학생의 적응 수준이 

변화하기 쉬우며,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 특성 수준이 모두 낮은 학생들은 학업지원과 

대화 등 부모의 역할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더불어 초-중 전환기에 부모와 학교의 학업지원, 

교사-학생 간 관계에 소홀하면 학습태도 관련 영역만 낮은 수준의 불균형 집단에 속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영역별 편차 없이 높은 적응 수준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학습태도 관련

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중-고 전환기에는 학습태도 관련 영역만 낮은 

수준인 학생들의 경우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중학교 3학년 때 모든 영역에 

전반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 능력을 잘 길러주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의 유형화 및 종단적 변화 탐색

- 199 -

이전 시점
학교적응 유형

영향요인

이후 시점 학교적응 유형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적응 
중 집단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초6

↓

중1

학교적응 하 집단
부모 학업지원 -1.03 * 0.46 -0.51 0.46 -1.12 * 0.47

부모 의사소통 -1.24 ** 0.39 -0.96 ** 0.37 -0.80 0.43

학교적응 중 집단

부모 학업지원 -0.56 *** 0.15 -0.34 ** 0.13 -0.62 *** 0.16

부모 정서지원 -0.76 *** 0.19 -0.63 *** 0.18 -0.38 0.21

부모 의사소통 -0.78 *** 0.17 -0.29 0.15 -0.24 0.20

교사-학생관계 -0.38 ** 0.15 -0.09 0.11 -0.52 ** 0.15

학교 학업지원 -0.97 *** 0.26 -0.37 0.23 -0.87 ** 0.29

학교 진로지원 -0.59 ** 0.23 -0.59 ** 0.20 -0.22 0.27

학교적응 상 집단

부모 학업지원 -0.39 * 0.17 -0.17 0.10 -0.58 *** 0.15

부모 정서지원 -0.56 * 0.24 -0.32 * 0.14 -0.04 0.31

부모 의사소통 -1.01 *** 0.25 -0.69 *** 0.14 -0.58 0.36

교사-학생관계 -0.32 0.20 -0.29 * 0.11 -0.63 ** 0.21

학교 학업지원 -1.50 *** 0.39 -0.43 * 0.19 -0.49 0.45

중3

↓

고1

학교적응 중 집단

부모 의사소통 -1.15 *** 0.30 -0.72 ** 0.24 0.21 0.67

교사-학생관계 -1.13 *** 0.28 -0.56 * 0.22 -0.65 0.54

학교 진로지원 -1.51 *** 0.29 -0.81 *** 0.21 -1.00 * 0.50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부모 정서지원 -0.26 0.19 -0.07 0.12 -0.97 ** 0.34

학교적응 상 집단 학교 학업지원 -1.58 ** 0.58 -0.23 0.19 -0.27 0.32

표 6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 전이의 영향요인 검증 결과

주1. *p＜.05, **p＜.01, ***p＜.001

주2. 영향요인은 이후 시점인 중1, 고1에 측정한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후 시점 학생 특성 유형의 준거집단(reference 

class)은 ‘학교적응 상 집단’임.

주3. 하나 이상 유의한 계수가 존재하는 변수만을 결과표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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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

학하는 두 번의 전환 시점에서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을 유형화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집단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업태도, 수업에 대한 흥미, 

학습전략,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의 6개 특성을 지표로 활용하여 하위집단을 분류하

였으며, 도출된 각 하위집단의 종단적 안정성 또는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환

기 학교적응 유형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 요인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 전환 시점에 따라 도출된 학교적응 잠재집단의 수와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났

다.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는 3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으며, 잠재집단별 형태는 유사하나 

전체적인 수준이 다른 특징을 고려하여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적응 중 집단’, ‘학교적응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수업태도와 

수업흥미, 학습전략의 수준은 매우 낮고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은 매우 높은 수준인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전체의 약 8.9%의 학생이 해당 집단에 속했

다. 이러한 집단이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학습 환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김태은 외(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이행과정에서 학습량과 난이도 증가, 평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점에 교과에 대한 태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학습 

동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동기의 수준은 유의하게 낮아지고 외재적 동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학습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중학교에 진학하면

서 변화하는 환경 중 학습과 관련한 적절한 적응 전략이나 정보, 지원 등의 부족이 흥미와 

태도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관련 정보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평가에 대한 기능적 측면의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부정적인 태도나 흥미 저하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지표 중 학습 태도와 관련된 3개의 영역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나머지 지표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에 따라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

이라 명명하였지만, 이러한 불균형의 형태가 추후 학교 교육의 성과 등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아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각각 도출된 하위집단은 학교급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한 집단 수와 형태를 보였다. 4개 집단은 ‘학교적응 하 집단’, ‘학교적응 중 집단’, ‘학교적

응 상 집단’,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중3과 고1 시점별 하위집단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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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도출된 ‘학교적응 불균형’ 집단이 유지

되는 것은 전환기 시기에 부정적으로 변한 교과 학습에 대한 태도와 낮아진 내재적 동기 

등이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결과(김태은 외, 2014)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두 시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집단에 동일한 비율이 학생들이 속해 있다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

이 안정적으로 한 집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지는 전이확률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이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급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의 전환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초-중 전환기보다 중-고 전환기 시점에서 집단이 이동하

지 않고 유지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관련하여 중3, 고1 시점의 자기결정성 동기의 전이 양상

을 살펴본 선행연구(김수연, 장재홍, 2021)에서도 고정집단의 비율은 변화집단보다 높았으

며, 이는 학습에 대한 자발성이 중학교 시기에 결여된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변화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중･고등학교 시기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중1에서 고2 시점까지 교우관계의 정도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중-고 전환기에 이전과 동일한 수준 및 형태로 유지되는 고정집단 비율이 

높은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변화집단의 형태도 전환기 시점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다. 초-중 전환기에서는 ‘학교적응 

상 집단’의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감소하였고, 전이 양상 역시 상 집단에서 중 

또는 하 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하 집단에서 중 또는 상으로 이동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중학교로의 진학 과정에서 학습 환경과 대인관계,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

이 전환되는 시기에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대현, 

김현주, 2003; 김태은 외, 2014)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적응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적응 수준 제고 방안뿐 아니라 중학교 진학 후 초등학교 시기의 높은 적응 수준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학기 초 학생 맞춤형 정보 제공과 기초 수준의 적응 프로그램 구성 

등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중-고 전환기 전이 양상은 ‘학교적응 하 집단’에서 중 또는 상 집단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상 집단에서 중 또는 하 집단으로 이동하는 확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 

전환 시점에서 집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비율은 초-중 전환 시점에 비해 높지만, 집단 전이

가 나타나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는 적응 수준이 향상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중-고 전환기에는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 진로 준비, 심리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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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다차원적인 지원 영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학교급에서의 적응 제고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초-중 전환기 학생의 학교적응 유형 전이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학교 요인의 검증 

결과, 하위집단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을 보인 ‘학교적응 하 집단’ 학생들에게는 특히 부모의 학업지원과 의사소통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역량 등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같은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윤

지, 김정섭, 2020; 장희선, 2020). 관련하여 전환기 준비에 대한 학부모교육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중 전환기 시점에 학부모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낮추고, 자녀에게 

안정적인 학업지원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중학교 1학년 때 부모의 학업 

및 정서지원과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교사-학생 관계 및 학교의 학업 지원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되면 학교적응이 낮은 수준의 집단으로 전이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학교적응이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인 집단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부모와 

학교의 학업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 내 교사-학생 관계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수업 태도, 흥미, 전략의 수준만 매우 낮은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는 것이다. 부모와 학교의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 친밀감 등으로 표현되는 교사-

학생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 나아가 학교행복

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엄선영, 이강이, 2012; 허승연, 2009)는 점을 고려하

였을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고 전환기 학교적응 유형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가정과 학교 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학교 3학년 시점의 학교적응 수준에 따라 유의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초-중 

전환기와 비교하여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3학년 시점에

서 학교적응 관련 학생 특성이 중간수준이었던 학생들에게는 부모와의 대화,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진로 지원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학생적응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특히 교사-학생 관계와 학교의 진로 지원은 해당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이 진학한 고등학교의 학교 내 교사-학생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거나, 학교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개발해주고 개별상담 등의 진로 활동을 원활

히 지원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학교적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전환기 초기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한 교사들의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수준이 높음이 확인되었다(이명훈,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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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더불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및 지원 또한 진로성숙도 향상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과 행복감 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명희, 신현숙, 

2017; 최진경, 2017; 천성문, 2018). 중-고 전환기의 경우 초-중 전환기보다 진로 선택을 

위한 학교 및 교사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제공되는 효과적인 

진로 지원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환기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때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의 수준은 높으나 학습태도 관련 특성이 

낮은 학생들의 적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전환 시기에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하고 자녀를 이해

하는 정서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학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영향력이 학생의 사회정서와 진로뿐 아니라 

학습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문은식, 김충회, 

2003)와 동일한 맥락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 중-고 전환기 학생의 발달 특성을 바탕으로 학교적응의 하위집단을 도출

하여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전환기 

학생의 학교적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탐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동일 학생을 

대상으로 두 번의 전환 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거에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최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에 수집된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특성상 특정 변인이 한 개 문항으로 측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교적응 유형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진로 선택, 졸업 이후의 삶 등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한다면, 전환기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의 삶을 위해 더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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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and longitudinal changes of school 

adjustment in the school-level transitions

Jung, Song* ･Woo, Yeon-Kyoung** ･ Song, Juyeon*** ･ No, Unkyung****

The present study aimed to classify subgroups of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the school-level transition 

periods, investigate longitudinal transitions between the group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se transitions. To this e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lementary-middle school transition, and 

middle-high school transition students, using the 3rd, 4th, 6th, and 7th data of 

the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The subgroups of school adjustment 

were classified as follow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cluding learning attitude, 

class interest, learning strategy,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subgroups, including the high, middle, and low 

school adjustment groups, were classified in the last year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imbalance school adaptation group was additionally derived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e same four groups were identified in the last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Among the two transition 

periods, it was found that home and school factors had a greater influence during 

the elementary-middle transition period. 

Key words: school-level transition, school adjustment, latent tran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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